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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출신의 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의 미래 박소연(18신목고)이 20152016

시즌첫대회프리스케이팅에서순위를더

욱끌어올렸다

박소연은 12일(이하 한국시간) 핀란드

에스푸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챌린저시리즈핀란디아트로피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5540

점 예술점수(PCS) 5302점으로합계 108

42점을받았다

프리스케이팅 3위에 오른 박소연은 전

날쇼트프로그램에서받은 5151점(6위)을

더해 총점 15993점으로 최종 4위에 자리

했다

박소연은새음악인 더 레드 바이올린

을 배경으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나와 트

리플 러츠 점프로 격정적이면서도 고혹적

인연기의시작을알렸다

트리플 살코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을 깔끔하게 처리한 박소연은 트리플 플

립 단독 점프에서 착지 도중 몸이 흔들려

회전수부족판정을받았다

스텝 시퀀스를 레벨3으로 처리한 박소

연은 가산점 구간에서 트리플 루프 트리

플러츠더블토루프더블루프콤비네이

션 더블 악셀을모두깔끔하게뛰어실수

를만회했다

레이백 스핀에서 가장 높은 레벨4를 받

아기세를이어간박소연은더블악셀에서

또가산점을받으며기대를키웠다

플라잉 싯스핀에서는 쇼트프로그램에

서처럼 레벨1을 받아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마지막콤비네이션스핀을다시레

벨4로처리하고연기를마쳤다

이 대회 1위는 혼고 리카(일본18745

점)가 차지했고 율리야 리프니츠카야(러

시아17233점) 요시 헬게손(스웨덴164

28점)이뒤를이었다

한편 전날 끝난 남자 싱글에서는 이준

형(19단국대)이 총점 17297점으로 최종

10위에올랐다

이준형은 프리스케이팅 11558점 쇼트

프로그램 5707점을받았다

연합뉴스

나주출신박소연 시즌 첫프리 3위

핀란디아트로피싱글

레이백스핀서최고점

나주출신박소연이 12일 시즌첫대회로치러진챌린저시

리즈 핀란디아트로피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프리 3

위 최종 4위의기록으로쾌조의스타트를끊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차이나오

픈(총상금270만510 달러)단식우승을

차지했다

조코비치는 11일 밤 중국 베이징에

서끝난대회마지막날단식결승에서

라파엘 나달(8위스페인)을 20(62

62)으로가볍게따돌렸다

2012년부터 4년연속이대회정상을

지킨 조코비치는 2009년과 2010년 우

승까지더해6번째차이나오픈우승트

로피를품에안았다 우승상금은 65만

4725달러(약 7억6000만원)다 차이나

오픈 개인 통산 성적을 29전 전승으로

이어간 조코비치는 나달과 상대 전적

도 23승22패로만회했다

2005년 프랑스오픈에서 처음 메이

저대회우승을차지한나달은이후해

마다메이저대회우승을최소한한차

례 이상 기록했으나 올해는 메이저 무

관에그치는등부진한한해를보내고

있다

함께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차이나오픈(총상금 472만380달

러)에서는 가르비녜 무구루사(5위스

페인)가 티메아 바친스키(17위스위

스)를 20(75 64)으로물리치고우승

했다 같은 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ATP 투어 재팬오픈(총상금 126만

3045 달러) 단식결승에서는스탄바브

링카(4위스위스)가 브누아 페어(32

위프랑스)를 20(62 64)으로 꺾고

정상에올랐다 연합뉴스

조코비치천하
호주오픈윔블던US오픈이어차이나오픈도우승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 27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오

는 25일부터 사흘간 무안군 일대에서

펼쳐진다 전남도민 등 2만여명이 참

가활력넘치는화합의잔치로치러지

게된다

전남도생활체육회(회장 허정인)가

개최하는 이번 대축전은 황토골 무안

에서 하나되는 전남도민이라는 슬로

건 아래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무안스포츠파크 종합경기장 등 무

안일대에서치러진다

22개 시군에서 생활체육 동호인과

전남도민등 2만여명이참가한다

동호인들은 19개정식종목과새끼꼬

기짚신삼기 등 민속경기 3종목 시범

경기로 치러지는 그라운드 골프 등 모

두 2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

게된다

여수가 가장 많은 361명의 동호인단

을꾸렸고해남(342명) 구례(332명) 고

흥(320명) 영암(317명) 등으로 무안을

찾는다 종목별로는축구에 22개 시군

479명의선수가출전하며배드민턴 437

명 야구 357명족구 274명등이다

최고령 참가자는 게이트볼 대회에

출전하는 이연배(88목포) 최연소 참

가자는태권도에출전하는박주아(12

무안)양이다

특히 대축전 기간 동호인 6200여명

이 무안에 머무르며 화합의 잔치를 벌

이는데다 서울생활체육 동호인들과

경북생활체육교류단도무안을찾을예

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전남도 생활체육회는 기

대하고있다

생활체육대축전은지난1990년나주

에서 처음 열린 뒤 1997년 9회 대회부

터는 도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2527일 무안서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여자피겨미래

23개 종목 6200명 참가


